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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한창훈 소설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제주바다와 문학

남쪽 바다에 있는 삼도(三島). 가

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써나간 단

편을 읽어가는 동안 슬그머니 웃

음이 나왔다. 전남 여수 태생 한

창훈 작가(1963~)의 삼도노인

회 제주 여행기 (2007)다.

소설 속 삼도 노인들은 밭이나

바다로 나가 무엇이든 캐고 다듬어

돈 만드는 버릇이 몸에 뱄다. 섬을

버리고 도시에 사는 자식에게 향했

던 노인들은 꼭 탈이 났다. 아침에

심심하고, 점심때 무료하고, 저녁때

쓸쓸하고, 밤에는 잠 또한 오지 않

아 시름시름 앓는 병 을 얻었다.

어느날 삼도노인회는 자식들이

해마다 부어온 곗돈을 밑천 삼아

3박 4일 관광을 떠난다. 때는 4

월, 쑥 뜯는 철도 지나고 삼치낚

시도 끝물인 시기였다.

여행지를 두고 열댓명 의견이

남녀로 갈렸다. 바닷일을 해온 남

자들은 산을 원했다. 여자들은 삼

도에서 훤히 보이는 제주로 가자

고 했다. 첫날 밤을 지리산 온천

여관에서 보내고 다음날 제주 여

행길에 올랐다.

오메, 뜨네. 쐿덩어리가 뜬다

등만, 진짜 뜨네이. 어이, 배도 쐰

듸 물에 뜨잖어, 하늘인들 못 뜨

것능가. 근디 왜 이리 흔들린다

냐. 멀미 나겄네. 휴게소는 언지

들린단가. 우동 한 그릇 묵었으믄

좋겄는디. 비행기가 여수공항을

이륙하자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터졌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주한

제주는 낯선 대륙 이었다.

제주섬의 환상은 이내 깨졌다.

바다를 끼고 살아온 노인들은 버

버리 전복 인 오분자기탕과 베말

로 만든 반찬에 시큰둥했다. 저녁

때 찾은 자리돔구이집에선 비늘을

벗기지 않고 굵은 소금 뿌려 구운

재리 (자리돔)에 목청이 높아졌

다. 제주도까지 와서 재리 구어

밥 묵는 것두 거시기한디 비늘도

안 벗긴 것을 워치게 묵으라고.

생선 맛 통 모르는구만. 껍데기가

얼마나 맛있는디. 이렇게 간을 하

믄 간도 잘 안 배고 껍데기도 못

먹잖어. 귀하다는 다금바리회로

진정시키려 하지만 삼도에서 그 물

고기는 닥치는 대로 묵어조지는

허천뱅이 였다.

칠순 노인들을 모시는 청년회

장 역만이 그들을 이끈 곳은 결국

극장식 나이트클럽이다. 삼도의

노인들은 반라의 무희들이 등장

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제주의 마

지막 밤을 보낸다.

작가 특유의 걸쭉하고 능청스러

운 입담 덕에 제주 여행담이 재미

나게 표현됐지만 갈피갈피 고단한

바닷가 사람들의 사연이 밀려든

다. 병들어 죽은 가두리양식장의

참돔과 우럭을 퍼내는 것만으로

하루 일과가 꽉찬 역만이 그렇다.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며 생계를

위협받는 그들이지만 바다를 떠날

순 없다.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

기 등 8편이 묶인 나는 여기가

좋다 (2009)엔 삼도 같은 섬에서

살아가는 또다른 존재들이 보인

다. 그들은 다짐한다. 거친 바다를

씩씩하게 뚫고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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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한 바다에서 어부들이 배를 띄워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때가 아니면 언제 이 길을 걸어볼까. 1년 중 단

9일, 거문오름국제트레킹이 진행되는 20일부터

28일까지 비밀숲 용암길 이 열린다.

용암길은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

려 만들어 진 길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

다.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은 약 14㎞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 숲길 뿐만 아니라 만장굴, 벵뒤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천물동굴도 만들어냈다.

용암길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거문오름 정상을 지나 상록수림, 벵뒤굴 입

구, 흐린내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약 6㎞ 코스로 짜

여져 있다. 탐방하는 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암석지대와 용암 함몰구 등 독특한 지형을 지닌

용암길에는 아열대, 난대, 온대를 거쳐 다양한 식

물이 식생한다. 거문오름 일대에는 양치식물 60여

종을 포함해 희귀한 식나무와 붓순나무 등 300여

종의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숲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잘 발달한 원시림을 만날 수 있는 데 사

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도 이 곳에서 엿볼 수 있다.

옛 제주인의 생활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숯가마

터를 포함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주둔한 갱

도진지 등 아픈 역사 유적도 간직하고 있다.

용암길 코스 막바지에는 벵뒤굴이 탐방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연기념물 490호인 벵뒤굴은 제

주도 용암굴 중 가장 복잡한 미로형 동굴로 알려

져 있다. 다만 벵뒤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

돼 있어 입구 쪽만 바라볼 수 있다.

태극길 도 거문오름의 매력을 잘 만끽할 수 있

는 트래킹 코스다. 태극길은 탐방로가 태극 문양

을 형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탐방안내소

에서 출발, 용암협곡, 알오름전망대, 숯가마터, 화

산탄, 수직동굴 등 거문오름 분화구를 먼저 둘러

본 뒤 9개 봉우리 능선을 돌게 된다.

태극길은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전체 코스(10㎞ 3시간30분 소요)와 정상까지 올

라갔다 전망대를 거쳐 삼나무 군락지를 걷고 되

돌아오는 정상 코스(1.8㎞ 1시간 소요), 분화구

코스(5㎞ 2시간 소요) 등 다시 4개 코스를 나뉘

니 체력과 자신의 일정에 맞게 코스를 선택해 탐

방하면 된다.

탐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탐

방안내소에서 사전안내와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

이 가능하다. 평소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탐방할

수 있고, 용암길은 행사 기간만 한시 개방되고 행

사가 끝나면 다시 탐방이 통제된다. 또 행사기간

엔 태극길 분화구에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설

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문오름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만 1일

강수량이 25㎜를 초과하거나 심한 안개가 끼는

등 기상이 악화되면 탐방이 통제되니 날씨 정보

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탐방로에서는 일제의

취사, 화기 취급, 식물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

고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탐방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탐방 중에는 스틱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탐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안내소에

반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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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아흐레만 열리는 비밀의 원시림

제주핫플레이스 (49) 제주거문오름 용암길 태극길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거문오름 전경 거문오름 정상 전망대 거문오름 태극길 한라일보DB


